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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존의 인터넷 환경 뿐 아니라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단말기는 하드웨어를 비롯하여 애플리케이션, 서비

스까지 모든 면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웹표준 준수 및 모바일 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국내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고, 국내 웹사이트의 대부분이 다양한 기능과 화려한 
디자인에 주력하여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접속시 사용성 및 접근성을 떨어뜨

리는 요인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웹 인터페이스를 
제안하고 이를 사용성 평가를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하여 모바일 단말기 
환경에 최적화된 메인페이지 인터페이스를 제안하고 그 사용성이 개선되었음을 입증하였으나, 이는 웹사

이트 전체에 대한 사용성을 보증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였던 웹표준의 준수와 
그를 통한 웹 인터페이스 방식이 해당 웹사이트 전체에 걸쳐 사용성을 개선함을 보인다. 우리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최적화된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웹사이트 전체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실제로 그 접

근성 및 사용성이 개선되었음을 검증한다. 또한, 이러한 개선을 통하여 기업이나 개인 모바일 웹사이트 개
발자들에게 유저 인터페이스(UI) 디자인 적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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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sudden interests of mobile cloud computing as well as conventional internet 

environment are rapidly increased as cloud computing spread out in our web society. Mobile 
devices including smart phone are rapidly changing in a wholesale way that covers hardwares, 
applications, and services. However, the Internet access using mobile device is not quite smooth 

in this local mobile internet environment which suffers from lack of understanding and 
observance of Web Standards.  Although most of domestic web sites are developed focusing on 
various functions and eye-catching designs, this should became one of the main factors that 

make the usability and accessability decrease when accessing web with smart phones or table 
PC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ed a web interface that considered usability and accessability 
under mobile cloud environment and we tried to prove it via usability test. It could be found 

that there was an improvement of usability of interface of the main page that has been optimized 
to the mobile device environment suggested from the previous research we present, but this 
paper aimed to prove a usability improvement of total website as a whole by performing the 

usability test on the entire website. Selecting a special website optimized for mobile cloud 
computing, we prove an improvement of usability and accessibility. Therefore, we offer a 
guideline about user interface design applications to developers or companies who want to 

construct mobile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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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선 인터넷 접근성이 개선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의 등장으로 개인 컴퓨팅 환경이 PC중심에서 모바일 

웹 기반의 모바일 단말기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정보의 

이용과 소통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

점에서 모바일 웹은 하드웨어와 어플리케이션뿐만 아

니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는 모바일 2.0 시대로의 전

환을 알리는 신호로 새로운 단말과 플랫폼의 무궁무진

한 가능성, 그리고 모바일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

여주고 있다.

특히 모바일 웹과 더불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모

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존 모바일 서비스에 클라우

드 컴퓨팅이 결합된 것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자원 공

유 중심의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 이는 클라우드 컴

퓨팅의 경제성과 우수성이 모바일의 이동성과 합쳐져 

서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1-4]. 따라서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원활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웹과 웹표준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모바일 웹(Mobile Web)

은 말 그대로 휴대폰을 포함한 다양한 모바일 단말 환

경에서 웹 기반의 서비스를 총칭하는 말로서, 무엇보다 

웹 표준 기반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5]. 웹 표준과 

더불어 좋은 설계와 그에 따르는 사용성 및 접근성의 

향상은 디자이너나 개발자들이 작업하면서 반드시 고

려해야 할 영역이고, 접근성을 높게 만든다는 것은 흔

히 생각하는 장애인과 관련된 인권적인 측면뿐만 아니

라 상업적으로도 경쟁력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6]. 하지만, 국내의 대다수 웹사이트들은 

웹표준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와 같은 모바일 단말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들

은 자신의 모바일기기를 통한 웹사이트의 접근성이 매

우 낮고, 개발자들은 사용성이나 접근성 보다는 다양한 

기능과 화려한 디자인에 주력하여 개발하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접속했을 

때  사용성 및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성

과 접근성을 고려한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를 제안함으

로써 기업과 사용자들에게 모바일 웹 환경에서도 쉽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디자인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 연구를 통하여 본 저자 등이 제안한 모바일 단

말기 환경에 최적화된 메인페이지 인터페이스는 그 사

용성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입증하였다[7]. 그러나 개발

된 웹사이트의 서브페이지를 비롯한 웹사이트 전체에 

대한 사용성 평가는 없었고, 그에 따른 지침의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였던 웹표준의 준수와 그를 통한 웹 인터

페이스 방식이 해당 웹사이트 전체에 걸쳐 사용성과 접

근성을 개선함을 보인다. 우리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최

적화된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웹사이트 전체에 대한 사

용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실제로 그 접근성 및 사용성

이 개선되었음을 검증한다. 또한, 이러한 개선을 통하여 

기업이나 개인 모바일 웹사이트 개발자들에게 유저 인

터페이스(UI) 디자인 적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웹 인터

페이스 디자인과 관련된 기술동향과 관련연구를 통해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웹과 웹표준, 그리고 그

들의 사용성 평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제3

장에서는 제안하고자 하는 웹사이트 서브페이지의 문

제점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분석한 문제점을 바탕으

로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최적화된 모바일웹 

인터페이스 디자인 개선안을 제시하고, 적용된 인터페

이스의 사용성 평가를 통하여 개선의 정도를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과를 도출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현재 IT산업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제2차 IT혁명이

라고 불릴 만큼 빠른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클

라우드 컴퓨팅과 가상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

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향후 ‘모바일화’, ‘개인화’,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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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IT산업 트랜드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8]. 이는 모바일 인터넷 기기의 확산에 

따른 모바일 웹 환경과 결합하여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

팅으로 진화하고 있다.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

은 매우 단순하다.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고 쓴 만큼 지

불하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모바일이 결합된 개념으로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제

공하는 것을 말한다[4]. 여기서 말하는 모바일 기기는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일반 피처폰에서부터 노트북, 넷

북, PDA, 태블릿 PC 등 이동성을 가진 모든 기기들을 

포함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서비스 종류에 따라 IaaS, 

PaaS, SaaS로 구분되고 개방 여부에 따라 Private, 

Public, Hybrid로 구분되듯이 모바일 클라우드도 클라

우드 컴퓨팅과 동일하게 분류된다[9]. 이와 같이, 모바

일 클라우드는 단순히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모바일로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수요자 입장에

서 정리하면, 기업 내부 환경을 구현하는 Private 클라

우드와 개인 사용자를 인터넷 환경에서 자유롭게 지원

하는 Public 클라우드 사이에서 개인에게는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강조한 N-Screen 기반의 동기화 서비

스, 기업에게는 모바일 오피스 등 생산성 향상 솔루션

과 원가절감 인프라 서비스 등 IaaS, PaaS, SaaS의 모

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된 개념으로 정리 할 수 있

다[10]. 

미래 모바일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기대는 ABI 

Research, Juniper 등 IT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서 보듯이 매우 밝다. Juniper Research(‘10.2)에서는 시

장규모가 2009년 4억 달러에서 2014년에는 95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ABI Research(’10.2) 역

시, 사용자수에 대한 전망으로 2008년 모바일 가입자의 

1.1%인 4.2천만 명에서 2014년 20%인 10억 명 정도로 

내다봤으며, 주요 성장 동인으로 1)스마트폰 시장의 고

속성장 2)기업시장의 Efficiency Needs 증가 3)고객의 

Multi-Mobile Device 보유 4)OS에 종속되지 않아 개발

자 유인의 장점을 들 수 있다[4].

2.2 모바일웹과 웹표준화 확산
최근 인터넷 접속은 PC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트렌드

가 변화하면서 기존 Internet Explorer브라우저의 독점

력이 약화되고 있다.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의 급성장

과 함께 웹 브라우저가 다양화 되고 있고, 이에 따라 

Microsoft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는 반면 구글과 애플

의 브라우저 점유율을 증가하고 있다[11]. 

표 1. 웹 브라우저 사용기준 시장 점유율
출처 I E Firefox Chrome Safari Opera

StatCounter 49.87% 31.5% 11.54% 4.42% 2.03%
W3C0unter 43.3% 30.4% 11.4% 5.5% 1.6%
Clicky 48.37% 29.95% 11.82% 8.43% 1.24%
Wikimedia 46.45% 29.33% 9.9% 5.49% 3.19%
출처: Wikipedia, Usage share of web browsers

[표 1]은 2010년 9월 기준 웹 브라우저의 시장점유율

을 보여주고 있다. 웹 브라우저 사용량을 집계하는 기

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IE의 시장점

유율은 50% 이하로 제시하고 있으며, 파이어폭스 30%, 

크롬 11%, 사파리 5%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모바일 웹을 구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중 하

나인 모바일 브라우저를 살펴보면 모바일 브라우저 점

유율은 PC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1]은 모바일 브라우저 시장점유율을 도식화한 

것이다. 2011년 2월 기준 Safari의 점유율이 24%로 수

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페라 21%, 노키아 16%, 안드

로이드 크롬 1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모바일 브라우저 시장점유율

이러한 웹브라우저의 다양화는 웹표준(HTML5) 적

용을 가속화하고 있고 이는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도 스마트폰 1,000만 시대가 도래하면서 모바

일 웹 접속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웹표준 준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웹사이트의 대부분이 ActiveX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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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인증, 보안, 결제시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12]. 따라서 모바일 클

라우드 환경에서 쾌적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웹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른 사용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모바일 웹 인

터페이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

다. 웹표준은 1994년 설립된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

(W3C, www.w3.org)에 의해서 제정되었는데 웹의 성

장을 촉진시키고, 웹 기술들이 상호 협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가이드라인이다. W3C에 의해 만들

어진 웹표준의 세부 사항에는 HTML, CSS, XML, 

XHTML 그리고 표준 DOM(Document Object Model)

등을 포함하고 있다[13].

웹표준을 준수하여 개발하게 되면 확장성이 높고 다

양한 브라우저에서도 동일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

점이 있다. 따라서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웹표준 기반의 

웹사이트 제작 기술이 반드시 요구되어진다. 이런 상황

에 발맞추어 W3C는 기존의 웹표준과는 별도로 웹 사

이트 또는 웹 응용에 대하여 유무선 단말 기기의 종류

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국제 

웹 표준 기술인 모바일 OK라는 표준화를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도 한국적 상황(한글코드 지원 등)을 고려한 

한국형 모바일OK가 ETRI, 이동통신사, 제조사 등이 참

여하는 모바일 웹2.0 포럼을 중심으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14]. 

2.3 HTML5
HTML5는 차세대 웹 프로토콜로 웹브라우저 상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

을 말한다. RIA(Rich Internet Application)와 같은 별도 

프로그램 없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향후 모바일 웹의 핵심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15].

HTML5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1.  우수한 2D/3D 그래픽과 동영상 제작 지원

2.  네트워크가 끊겨도 오프라인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Offline Web 

Application)

3.  웹브라우저 상에서 LBS(location Based Service)

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구동(Geolocation)

4.  웹서버와의 효율적인 소켓통신(서버-클라이언트 

통신)으로 서비스 속도 향상을 들 수 있다.

이미 Chrome(구글), Firefox(모질라), Safari(애플), 

Opera 등 웹브라우저 업체들은 경쟁적으로HTML5를 

지원하고 있고,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업체

들도 HTML5를 지원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진일보된 웹 표준 기술로 편리함을 제공하며 개발 비용

을 절감 할 수 있고, 저사양의 단말에서도 다양한 서비

스 이용이 가능하여 모바일에서의 웹 활용도가 점차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4 사용성 평가(Usability Test)
Jacob Nielsen은 사용성(usability)란 유용성

(usefulness)을 구성하는 요소이면서 기능성(utility)을 

제외한 개념이라고 했고, 사용성을 1) 익히기 쉬움 

(Learnability), 2)효율성 (Efficiency of use), 3)기억하

기 쉬움 (Memorability), 4)에러 발생률 (Few and 

Noncatastrophic Errors), 5)만족도 (Subjective 

satisfaction) 등 다섯 가지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16].

그림 2. Usability의 중요성

사용성의 궁긍적인 목표는 사용자 중심의 편리성이

라 할 수 있다. 즉,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사용자가 얼마

만큼 빠르게 사이트의 구조에 적응하여 원하는 정보로 

이동을 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이슈인 것이다. 

하지만, 웹 유저빌리티는 고려해야할 다양한 세부적

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이트의 편리성에 의존

하여서는 유저빌리티에 접근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

서 유저빌리티는 웹사이트의 개별적 성격과 목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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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Interaction), 사용자의 접속환경 등을 고려하고, 디자

인적인 요소와 정보의 흥미성 등 여러 측면을 갖춰 구

현된 사이트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17]. 

그림 3. 이상적인 사용성 적용 모델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상적인 사용성 적용 

모델은 사용자가 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흥미를 느끼고 

편리하게 원하는 목적을 이루도록 사용자 중심의 사이

트를 제작하는 동시에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의 목적

도 함께 실현되어야 사용성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것이

라 할 수 있다[17].

하지만, 사용성에 대한 충실한 고려를 잘못 인식하면 

디자인적 요소를 다소 무시한다는 측면으로 흐를 수 있

고, 그 결과로 삭막한 웹사이트만을 양산하게 될 수도 

있다. 사용성이 가장 완벽하게 구현됐다고 자부하는 

Nielsen의 Useit.com의 사이트를 보면 웹 사이트에서 

미적인 측면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림 4. Jakob Nielsen's Useit.com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의 사용성 내지 

접근성에 관한 논의는 지나치게 미적인 측면이 배제되

어 왔기 때문에 미려한 웹사이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임을 간과할 수 없다. Nielsen이 주장하는 웹 

유저빌리티의 목적이 사용 편리성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는 웹 사이트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디자

이너의 입장에서 볼 때 웹 유저빌리티의 개념에 대해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18]. 

사용성 평가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하고 있는데 사용성 공학의 관점에서 최상의 방법

은 여러 가지 방법의 장점만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다. 

이중 발견 평가법(Heuristic evaluation)은 몇 명의 평가

자가 한 조를 이루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의 일반적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시간 내에 소프트웨

어나 웹사이트의 중요한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고, 개

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19]. 하지만 사용성 평가 방법인 ‘지침서 활용’, 

‘발견 평가법’, ‘인지적 점검법’, ‘사용성 테스트’ 등 네 

가지 평가 방법의 상대적 효과를 비교한 Jeffries(1991)

의 연구에 따르면 사용성 테스트에서는 포괄적인 문제

를 잘 찾아낼 수 있지만 지엽적인 문제를 찾아내기에는 

부족하고 발견 평가법은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를 

많이 찾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

서 평가하도록 제안하고 있다[20]. 본 연구에서도 발견 

평가법과 사용성 테스트를 병행해서 사용성 평가를 실

시하였다. 

Ⅲ.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 개선

지금까지 살펴본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제안하고자 하는 (주)링크소프트 웹사이트의 서브페이

지들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클

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최적화된 모바일 인터페이스 디자

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국

내 웹사이트 디자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

고, 사용성 평가를 통해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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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고자 한다.

3.1 선행연구결과

그림 5. 개선된 (주)링크소프트 웹사이트 초기화면

지난 연구에서 (주)링크소프트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 

인터페이스를 개선하여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사용성을 개선시켰다[7].

[그림 5]은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주)링크소프트 웹사

이트의 초기화면이다. 초기화면의 인터페이스는 디자인

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사용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터페이

스를 설계하였고, 다양한 브라우저와 태블릿PC환경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표준 HTML4.0, XHTML, 

CSS1/2를 준수하여 개발하였다. 

테스트 결과 초기화면에서의 사용성에 대해 매우 만

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평가기준 항목인 ‘미

학적인 구성’ 항목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참가자의 4명이 데스크탑PC와 

태블릿PC에서 동일한 환경으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

었기 때문에 비교적 접근성이 용이 하다고 답변하였고, 

참가자들은 비교적 쉽게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지는 모

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표 2. (주)링크소프트 웹사이트 초기화면 인터페이스 만족도 
평가항목 응답자

작업지원 수준(상호작용 및 접근성) 4
사용편리성 (학습의 용이성 및 네비게이션) 3
미학적구성(디자인) 5

또한 iPad에서 접속했을 때 초기화면에서 보여지는 

정보가 풍부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작이 줄어드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는 (주)링크소프트 웹사이

트의 인터페이스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3.2 서브페이지 인터페이스 개선
모바일 웹은 데스크탑 PC에서 보여지는 웹사이트와 

언뜻 유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웹 표준을 기반으로 하

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태블릿PC

나 스마트폰에서는 웹사이트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된다. 기존 제작된 (주)링크소프트 웹사

이트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바일 클라

우드 컴퓨팅환경에 최적화된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플래

시의 사용이 가장 큰 문제점임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주)링크소프트 웹사이트의 서브페이지를 살펴

보면 주요 메뉴들이 플래시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Mobile Safari를 사용하는 iPad상에서는 제대로 구현되

지 않고 있다. 더욱 큰 문제점은 초기화면에서부터 메뉴

들이 플래시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서브페이지로 이동

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림 6]은 iPad의 브라우저 주소창에 서브페이지의 

주소를 전부 입력하고 접속한 화면이다. 상단과 좌측에 

표시되어야 할 메뉴들이 플래시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메뉴를 확인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기존의 메뉴 네비게이션의 구조이다. 초기 

WWW(World Wide Web)시절 웹 페이지는 아주 단순해

서 구조 자체가 대부분 선형(linear)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웹 디자인 기술면에서 보더라도 단순한 HTML이 

전부이며, 수억 페이지로 구성된 거대한 정보 공간인 웹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에 최적화된 모바일 웹 사용성 개선 91

을 서핑하기 위해서는 하이퍼 텍스트 링크를 클릭하는 

방식으로 이동하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기본적으로 사용

되고 있다. 

그림 6. iPad에서 접속한 서브페이지

Nielsen은 기본적으로 네비게이션에 관한 다음 세 가

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21].

현재 위치는 어디인가? (Where I am?)

이전의 위치는 어디였는가? (Where have I been?)

다음에는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가? (Where can I 

go?)

그림 7. (주)링크소프트 회사연혁 페이지

그러나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메뉴 네비게이션 및 

서브페이지상에서 앞서 제시한 세 가지의 물음을 만족하

기는 어렵다. 즉, 현재페이지임 표시하는 서브메뉴의 항

목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현재페

이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사이트 내에서 

길을 잃게 돼버리기 쉽다. 따라서 네비게이션안의 서브

메뉴를 클릭하여 해당 페이지로 들어갔을 때 해당 서브

메뉴가 활성화 되면 사용자에게 현재 어떤 페이지를 보

고 있는지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즉, 현재 위치

는 어디인가에 대한 답을 찾게 해주고 사용자에게 다음

에는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동시에 알려

주게 된다.

 

그림 8. 개선된 (주)링크소프트 서브페이지

[그림 8]은 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된 서브페이

지 화면이다.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은 초기화면과 일관

성을 유지하기 위해 디자인 되었고, 인터페이스는 디자

인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사용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네비게이

션 메뉴를 설계하였고, 다양한 브라우저와 태블릿PC환

경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표준 HTML4.0, 

XHTML, CSS1/2를 준수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해당 페이지의 서브메뉴가 선택되어 있도록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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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하여 사용자가 현재위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Ⅳ. 모바일 웹 사용성 개선을 위한 사용성 평가

4.1 평가 방법
일반적으로 사용성 평가는 표본조사나 정량조사

(Quantitative) 방법이 아닌 참여자의 의견, 아이디어, 

문제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성조사(Qualitative) 방

법으로 진행한다.

그림 9. Usability Test 참가자와 발견되는 사용성
문제에 관한 그래프

출처:Nielsen's Alertbox

Nielsen은 Alertbox의 칼럼에서 테스트 인원을 5명이

면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림 9]에서 보듯이 사용

자 한 사람을 테스트해 이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때 관찰

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용성 문제에 대해 1/3을 알게 된다. 

두 번째 사용자를 테스트하면 첫 번째 사용자와 동일한 

문제를 몇 개 발견하고, 따라서 두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중복되는 내용을 발견하게 된다는걸 알게 된

다. 세 번째 사용자에서 부터는 앞서 두 사람을 테스트하

면서 발견한 것들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

다[22].

이러한 연구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도 테스트에 

참여한 인원은 5명으로 하였고, 테스트의 객관성을 확

보하기 위해 참가자는 태블릿 PC와 모바일 웹에 능숙

한 사용자(Mobile web Power Users) 1명, 태블릿 PC와 

모바일 웹 사용 가능자(Mobile web Literate Users) 2

명, 태블릿 PC와 모바일 웹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용자

(Mobile web Novice Users) 2명이 테스트에 참가하였

다.  참가자들에게 ㈜링크소프트 웹사이트를 데스크탑

PC와 태블릿PC에서 사용하게 하고 이를 관찰함으로써 

참가자들의 행동양식을 파악하였다. 

평가기준 세부항목 초점

작업지원
수준

(상호작용 
및 접근성)

사용자를 위한 것인가? 사용자

사용자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려 하는가? 사용자의 목표

사용자는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 기능

사용자가 작업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가? 주도권

사용편리성
사용하기 쉬운가? 학습의 용이성

사용자가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는가? 네비게이션

미학적인 
구성

(디자인)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생겼는가? 외양

인터페이스는  무엇을 하는가? 상호작용

도구를  사용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가? 향유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의 구조는 직관적인가? 가시성과 일관성

서브메뉴의 활성화된 표현은 직관적인가? 직관성

서브메뉴의 배치는 적절한가? 가시성과 일관성

표 2. 사용성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또한 참가자들에게 Alison J. Head 가 제시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디자인 가이드에 네비게이션과 관련한 항목

을 추가하여 [표 2]와 같은 평가항목을 작성하여 테스

트를 실시하였다. 

4.2 사용성 평가 결과
테스트 결과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

다. 평가기준 항목인 ‘미학적인 구성’과  ‘네비게이션’ 

항목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전

체적으로 모바일 웹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참가자들은  

데스크탑PC와 태블릿PC에서 동일한 환경으로 사이트

에 접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접근성이 용이 하

다고 답변하였고, 참가자들은 비교적 쉽게 네비게이션

에 익숙해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iPad에

서 접속했을 때 초기화면과 서브페이지간의 이동도 비

교적 쉽게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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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링크소프트 웹사이트 인터페이스 만족도 
평가항목 응답자

작업지원 수준(상호작용 및 접근성) 4

사용편리성 (학습의 용이성 및 네비게이션) 3

미학적구성(디자인) 4

네비게이션 (가시성, 직관성, 일관성) 4

[표 3]는 (주)링크소프트 웹사이트의 인터페이스 만

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참가자들은 해당 서브페이지에서 활성화된 메뉴의 

표시로 사이트내에서 현재위치를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0]. 

  

그림 10. 상단메뉴(좌)와 서브메뉴(우)

하지만 이중 3명은 상단메뉴의 하위 메뉴에서도 활성

화 할 수 있도록 제안했고, 서브메뉴에서 활성화된 메

뉴의 구분이 흐릿하게 표현 되어 있어 보다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Nielsen이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 디자인 

요소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23]. 즉 

혼란스러운 디자인 요소를 없애고 디자인 관례를 최대

한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사용자 

경험에 의하여 일반적인 작동 방법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이트에 방문했을 때에도 특정 방법으

로 사용 가능한 표준 요소가 있을 것으로 조금이나마 

기대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사이트 메뉴항목에서 ‘Blog’

부분을 혼동스러워 했다. 기획 초기 Blog메뉴는 회사에

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블로그형식으로 포스팅하여 

최근 소식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었는데, 참가

자들은 회사내에서 블로그메뉴의 의미에 대해서 파악

하는데 어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메뉴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V. 결  론

위에서 실시한 사용성 평가를 통해서 몇 가지 문제점

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태블릿PC와 같은 모바일 클라우

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사용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직

관적인 디자인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

만 사용성 개선을 위해서는 한 번의 테스트가 아닌 지

속적인 사용성 평가를 통해 더 많은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빠른 보급은 사용자들에게 

공간적, 시간적 제약 없이 인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

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에 따라 개발자들도 예전

에 비해 사용성이나 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지만 새로운 모바일 환경에 대한 사용성 개선을 위해서 

보다 깊이 있는 사용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태블릿PC환경에 최적화된 모바일 웹 인터

페이스 디자인 개선안을 제안하였고 향 후 모바일 클라

우드 컴퓨팅 환경에 최적화 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인터

페이스 디자인 설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

는 사용자 전체에 대한 공통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태블릿 PC기반의 모바일 웹은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과 

결합하여 ‘모바일화’, ‘개인화’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

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개개인의 성향에 맞는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 디자인 환경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향 후 지속적인 사용

자의 행태분석과 사용자의 요구에 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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